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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의 노트에서 – “무엇을 기도할까”를 읽고
책 표지의 신선한 컬러와 명료한 제목이 읽고 싶게 만드는 책이었다. 

서문을 읽어보니 기독교의 생명은 항상 기도로 호흡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준 이상적인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주체가 있고 기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가장 완전한 기도는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되는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큰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가지 라고 말하고 있다. 

로이드 존스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 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라고 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실어증에 걸리고 영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을 받는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감정이 폭발하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빛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말한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셨고 또한 자기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세계에 확장하는데 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통해서 그 뜻을 세상에 이루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울이 노력한 것처럼 “내 몸을 쳐 복종 시킨다” 고 했다. 이 말은 육적인 자아를 철저하게 승복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중심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사는데 집중되어 있다. 우리의 인생방향과 목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어 져야 한다. 

인생 목표를 하나님 중심에 맞춰 놓으면 어떤 생활이라도 다 해낼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밖에서는 아무것도 큰 것이 없다. 

이제부터 믿지 않는 이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나에게 주신 기회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또 다른 인력을 주신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나의 시간과 정성을 쏟을 것이다. 

- 이 글은 사랑의교회 어느 제자훈련생의 훈련노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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